그랜드 트레비스투어 5차전 마지막 대회 – 박선재 시즌 첫 승!, 박성자 시니어투어에 이어 점프투어 상금왕 등극 
충북 청원에 위치한 그랜드컨트리클럽(파72,6,145야드) 서, 남코스에서 열린 KLPGA 점프투어(3부투어)인 ‘2007 그랜드 트레비스투어 5차전(총상금 3천만원, 우승상금 5백4십만원)’에서 박선재(17,경화여고3)가 2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5언더 139타를 기록, 그랜드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김혜정(32)과 오채아(18,제주관광산업고3)가 1타차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라운드 합계 2언더 70타로 선두와 1타차 공동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박선재는 전반 9홀에서 보기 없이 4번과 6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역전에 성공해 단독선두로 후반 9홀을 맞았다. 후반9홀은 그야말로 접전이었다. 박선재는 11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했으나 같은 조 김혜정의 추격으로 15번홀에서 공동선두가 되었고, 16번 홀에서 세컨샷이 그린 오른쪽 벙커에 들어가 보기를 범하며 김혜정에게 다시 선두를 내줬다. 2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1타를 뒤져 우승이 멀어 보였지만 박선재에게 기회가 왔다. 17번 홀에서 김혜정이 우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기를 범해 합계 4언더파로 다시 공동선두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마지막 홀을 남기고 먼저 경기를 끝낸 오채아와 함께 김혜정, 박선재 3명이 공동선두가 되었다. 박선재는 마지막 홀에서 피칭웨지로 시도한 세컨드 샷이 홀 뒤 3m정도 붙었지만 김혜정의 세컨샷은 홀과 거리가 멀었다. 결국 김혜정은 버디퍼트가 짧아 파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박선재 역시 긴장이 되었지만 과감하게 친 버디퍼트가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지막 대회, 마지막 홀에서 드라마틱한 시즌 첫 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6월 준회원선발전을 통해 KLPGA준회원으로 입회한 박선재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랭킹 3위에 오르며 2008년 상반기 드림투어 풀 시드권을 확보했으며, 평균타수 71.90타로 상금랭킹 상위자 특전의 조건을 만족하여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우승자 박선재는 “먼저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항상 내게 웃음을 주는 동생에게 감사한다”며, “또한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라운드를 함께 하며 즐겁게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준 동반 플레이어에게도 감사한다.”며 우승소감을 전했다. 또한 “오는 11월에 있는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을 통해 내년에는 정규투어로 진출하여, 최나연, 박희영프로와 같이 매너 좋고 플레이도 잘하는 멋진 골퍼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3차전 우승자인 박성자(42)는 오늘 2타를 줄여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로 공동4위에 머물렀지만 총 획득 상금 10,325,000원으로 상금왕에 오르며 2008년 정규투어 풀시드권을 획득했다. 지난 주 금요일 시니어투어 상금왕에 오른 박성자는 4일만에 그랜드투어 상금왕 마저 거머쥐어 한해 2개투어 석권이라는 대업을 이뤘다. 박성자가 올해 이룩한 기록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먼저 KLPGA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그리고 시니어투어까지 4개 투어를 모두 경험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또한 사상 최초로 4개 투어 중 드림투어를 제외한 3개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가 선정한 베스트드레서에는 준회원 고진아(20)가 뽑혀 트레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류상품권(30만원)을 받았다. 또한 1라운드와 2라운드 각각 데일리 베스트를 기록한 준회원 김혜정 (1R,-3)과 오채아(2R,-5)는 예스골프에서 제공하는 퍼터를 부상으로 받았다. 

 

트레비스와 그랜드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와 HSMG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KLPGA 주관방송사인 J골프를 통해서 녹화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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